
사랑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포 7주년을 맞이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당당한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 교육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
다. 이를 계기로 교육의 혁신은 물론 우리 사회의 변화까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서도 더욱 성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중받은 아이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합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차별하던 비교육적인 관습으로부터 경기도학
생인권조례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을 키우는 교육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우리 학생들이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공동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이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     
교육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사랑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은 교권을 존중하는 자세가 행복
한 학교를 만들 수 있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모든 학교 구성원이 공유하고 실천할 때 서로 존중받는 인권 문화가 정착
될 것입니다. 
  
 자율과 자치가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완성합니다.    
학교공동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학교는 
발전합니다. 또한, 서로가 배려하는 수평적 관계 속에서 민주적인 의사결
정 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공동체가 자율적인 참여와 민
주적인 소통을 이어갈 때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2017 학교공동체 인권의 달’을 맞이하여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경기도학
생인권조례의 의미를 되새기며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이   재   정


